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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tigue and emotional labor on the quality of sleep among apartment security 
guards.
Methods: A total of 196 apartment security guards working in 10 different regions participated in the study between July and October 
2022, completing questionnaire assessing fatigue (physical imbalance, exhaustion, mental fatigue, and nervous system disfunction), 
emotional labor, and sleep qua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ANOVA 
including Scheffe’s post hoc,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183(93.4%) participants were poor sleeper.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leep quality yielded a significant 
model (F= 21.56,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5.0% in the order of fatigue(exhaustion) (β=.28, p<.001), emotional labor 
(β=.27, p<.001),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β=.15, p=.017).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develop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reduce exhaustion and emotional labor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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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근로자들에게 있어 수면의 질 저하는 인체의 호르몬과 생리적 기

전을 변화시켜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여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

므로[1-3],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교대 및 야간 근무와 장시간 근무는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어[1], 교대근무자들은 수면의 질이 낮다[2,4]. 불만이 많은 고

객을 항상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 또한 불만 고객을 거의 응대하

지 않는 감정노동자에 비해 수면장애를 약 4배 정도 더 경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이에, 교대근무 및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면장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대근무와 감정노동이 큰 직업군[6-8]으로 알려진 아파트 경비

원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 중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직업으로 아파트 내·외부 순찰, 출입자 통제,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우편 및 택

배관련 업무, 주민 민원 응대 등을 담당한다[9,10]. 아파트 경비원

의 근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21년에 등록된 시설

경비원은 165,592명에 달하고 있으며[11], 아파트 경비원은 이전 

직장 퇴직 후 재취업한 중·장년 및 노년층 남성 근로자가 많아

[9,12], 55세 이상이 99%를 차지하고 있다[13]. 아파트 경비원은 이

러한 중장년층의 연령 특성과[14] 24시간 격일로 교대·야간근무를 

하고, 비좁은 경비초소에서 수면을 해결하는 근무 특성으로[9,10]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 아파트 경비원의 약 88%에서 수면의 질이 

낮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아파트 경비원들의 수면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

다.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한 내인성 일주기 리듬(endogenous circadian 

rhythm)의 방해[15] 이외에도 연령, 결혼상태, 소득만족도,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근무형태, 근무시간, 야간 근무수, 주당근무시간

[1,3,4,8], 피로도[3,4,8], 감정노동[3], 우울[8] 등이 있다.

이 중 아파트 경비원에게 있어 피로도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느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균형을 깨지게 하는 것으로[16], 수면의 질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3,5]. 아파트 경비원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복

지 조건 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잦은 긴장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다

[16]. 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육체적 힘을 소진한 후 지친 상태로 

현재 활동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휴식이나 수면으로 해소될 

수 있다[16]. 그렇지만, 교대근무가 계속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누적된 피로는 수면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깨뜨리고 수

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더욱이 수면부족이 가중되면 피로가 더 쌓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3], 결국 피로로 인한 수면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저하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16,17], 피로 감소를 통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다[8]. 감정노동은 근로자가 업무 수

행 시 자신이 느끼는 실제 감정과는 다르게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감정노동은 아파트 입주민 응대 등의 업

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와 조직관계에서 요구되는 노동을 

말한다[18].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게 되는 감정노동의 원인에는 계

약 방식, 업무범위, 입주민들의 태도 등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대부분은 위탁관리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형태로 매년 계약

을 갱신해야 하는데, 입주민과의 민원 발생이 적어야 재계약이 가

능하므로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비법

에서 정한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하기 어렵고, 모욕적인 입주민들의 응대에도 다른 직

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참게 되면서 상당한 감정노동을 겪는다

[7,10]. 일부 입주민들은 본인들이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의 일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들을 위

해 존재하는 직종으로 여겨 갑질을 하기도 한다[8]. 아파트 경비원

들은 입주민들의 욕설과 질책 등 비인격적인 대우 등으로 인한 감

정노동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기도 하며[19], 수면의 질도 저하되고 

있어[5]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

이렇듯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피로, 감정노동은 수면의 질 저

하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피로와 감정노동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11,13,20],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과 직무스트레스[6], 감정노동[7], 삶의 질[9]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있어 피로도, 감

정노동과 수면의 질에 대한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아파트 경비원

의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경비원의 피로도, 감정노동, 수면의 질 

현황을 알아보고 피로도와 감정노동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아파트 경비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를 파악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피로도, 감정노동과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피로도와 감정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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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파트 경비원의 피로도, 감정노동과 수면의 질을 파

악하고,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7월~10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3개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6개 도(충북, 충남, 전북, 강원, 경남, 경기)에 있

는 아파트, 빌라, 맨션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55세 이상[6]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 빌딩, 병원, 상가건물 등의 경비원

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

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

다. 교대근무자의 수면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3,4]를 참고하여 효과

크기를 .15로 설정하였고,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선행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된 변수들[1,3,4,8], 경비근로자의 근무특성에 대한 변수들[10,20], 

피로도와 감정노동을 포함하여 독립변수 총 20개로 하여 회귀분석

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157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

여 197명을 조사하였고, 불성실 응답 1명을 제외하여 총 196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아파트 경비원의 인구학적 특성(나이, 학력, 종교, 결혼상태, 동

거가족 여부, 월평균임금,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관련 특성(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량,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신체활동

량)과 근무관련 특성(아파트 경비원 총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별도 휴게실 유무, 휴게시간보장 여부)을 조사하였다

[1,3,4,8,14].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

다’는 ‘나쁨’으로, ‘좋다’와 ‘매우 좋다’는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월

평균 급여 수준은 2022년도 최저임금 약 192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다. 카페인 함유 섭취량은 커피, 녹차/홍차,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의 1주일동안 섭취한 잔 수를 조사하여 각 음료에 함유된 카페

인 함량을 기준으로 주당 카페인 섭취량을 산출하여 400mg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21].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나

쁘다’, ‘보통이다’는 ‘나쁨’으로, ‘좋다’와 ‘매우 좋다’는 좋음으로 구

분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암 등의 질

환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
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일주일동안 10분 이상 시행한 격렬한 활동, 중간정도 신체활

동, 걷기를 일일 몇 시간, 며칠동안 하였는지와 앉아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조사하여 IPAQ 점수 환산법에 근거하여 신체활동량을 

Metabolic Equivalent Task (MET)-minutes 점수로 산출하였다. 신

체활동량이 600MET/주 미만인 대상자는 비활동자로, 600MET/

일 이상인 대상자는 활동자로 구분하였다[22]. 휴게시간 보장은 ‘휴

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 ‘휴게시간에 근무

지를 벗어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근

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나, 취침 등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 급한 일이 발

생할 경우 대처해야 한다’로 구분하였다.

2) 피로도

피로도는 Satio [23]가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에 맞게 30개 문항으

로 개발한 도구를 Kim & Park [16]이 한국의 민간경비원에게 맞게 

16문항(4개 하위영역, 5점 Likert 척도)으로 수정한 도구를 Kim 

[24]이 11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

체적 부조화 4문항, 소진 3문항, 정신적 피로 2문항, 신경계 기능장

애 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는 Kim [24]의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로 신체적 부조화 

.84, 소진 .81, 정신적 피로 .78, 신경계 기능장애 .62였고, 본 연구

에서는 신체적 부조화 .83, 소진 .89, 정신적 피로 .78, 신경계 기능

장애 .72였다.

3)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Jang 등[25]이 한국의 조직문화와 서비스산업의 특수

성을 반영하여 24개 문항으로 만든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Ko-
rean emotional labor scale, K-ELS)’를 수정·보완하여, 11개 항목으

로 만든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Revised Korean emotional la-
bor scale 11, K-ELSⓡ11)[18]’ 로 측정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감정

규제’ 2문항, ‘감정부조화’ 3문항, ‘조직모니터링’ 2문항, ‘감정노동 

보호체계’ 4문항의 4개 하위 영역 총 11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 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7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4) 수면의 질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은 아파트 경비원이 겪었던 지난 4주 

동안의 일상적인 수면 습관을 말한다[26].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은 Buysse 등[27]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를 Sohn, Kim, Lee와 Cho [26]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하여 만든 ‘한

국판 피처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Ko-
rean, PSQI-K)’로 측정하였다. 수면의 질은 수면의 질(1문항), 수면 

잠복기(2문항), 수면기간(1문항), 수면효율(2문항), 수면장애(9문

항), 수면제사용(2문항), 주간기능장애(2문항)의 7개 영역 총 1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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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각 영역의 계산법에 의해 0~3점으로 

점수화 하며 총 합산 점수는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PSQI가 6점 이상인 경우 수면 질 저하

군(poor sleeper)으로 분류된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서울특별

시, 인천, 대전, 대구광역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경남, 경기)에 

위치한 아파트를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경비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참여를 위해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답하기를 원하는 대

상자는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하였고,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대상자

에는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

문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걸렸으며, 설문지 작성 후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기기입 설문조사가 어려운 대상자의 자료수집에 있

어 조사자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 연구자들이 모여 설

문조사 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합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조

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의 일반적 특성, 피로도, 감정노동, 수면의 질은 빈도

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

면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검증을 이용하

였다. 피로도, 감정노동, 수면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으로 분석하였고,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단계적 선택방법으로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22027931)을 받아 수행하였다. 대면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

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

장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도중 연구 철회

가 가능하고, 참여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

구 대상자가 설문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

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설문지에 고유번호(ID 

number)를 부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관리하

였고, 연구 관련 자료는 잠금 장치가 달린 서류함에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피로도, 감정노동과 수면의 질

대상자는 총 196명의 남성으로, 피로도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점

수는 신체적 부조화 2.17(±0.78)점, 소진 1.95(±0.73)점, 정신적 

피로 2.01(±0.74)점, 신경계 기능장애 1.80(±0.71)점으로, 신체적 

부조화 피로도가 가장 높았고, 신경계 기능장애 피로도가 가장 낮

았다. 감정노동의 총점 평균점수는 25.87(±4.46)점이었고, 수면의 

질 총점 평균점수는 8.82(±2.15)점이었으며, 수면 질 저하군은 183
명(93.4%)이었다 (Table 1).

2. 인구학적, 건강관련 특성과 그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6.65(±4.92)세로 65~69세가 72명

(36.7%)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134명(68.4%), 결혼

상태는 기혼이 161명(82.1%), 종교가 있는 경우는 107명(54.6%),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174명(88.8%)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는 163명(83.2%), 월평균 임금은 220.88(±29.43)만원이

었고, 192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2명(92.9%)이었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서만 수면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 = 3.00, p= .003), 그 외 특성에 

따라서는 수면의 질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을 보면, 음주를 하는 경우가 126명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Fatigue, Emotional Labor, Sleep Quality (N=196)

Variables Min Max n(%) or M ± SD 
(Total Score)

M ± SD 
(Average Score) Range

Fatigue
 Physical imbalance 4 16 8.67 ± 3.14 2.17 ± 0.78 4~20
 Exhaustion 3 12 5.86 ± 2.19 1.95 ± 0.73 3~15
 Mental Fatigue 2 8 4.01 ± 1.48 2.01 ± 0.74 2~10
 Nervous System Disfunction 2 8 3.59 ± 1.43 1.80 ± 0.71 2~10
Emotional Labor 15 43 25.87 ± 4.46 2.35 ± 0.41 11~44
Sleep Quality 4 15 8.82 ± 2.15 0~21
 Good sleeper (0~5) 13(6.6)
 Poor sleeper ( ≥ 6) 1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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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Sleep Quality by 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196)

Variables Categories n(%) or M ± SD
Sleep quality

M ± SD t/F/Z(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 65 64(32.7) 9.05 ± 2.16 0.72(.488)

65 ≤  ~ < 70 72(36.7) 8.81 ± 2.27
≥ 70 60(30.6) 8.58 ± 1.99

66.65 ± 4.92
Education <  High school 62(31.6) 8.53 ± 2.12 -1.26(.209)

≥  High school 134(68.4) 8.95 ± 2.16
Marital status Married 161(82.1) 8.72 ± 2.14 -1.34(.181)

Others 35(17.9) 9.26 ± 2.19
Religion No 89(45.4) 9.08 ± 2.27 1.56(.120)

Yes 107(54.6) 8.60 ± 2.03
Family type alone 22(11.2) 9.14 ± 2.40 0.74(.460)

with family 174(88.8) 8.78 ± 2.12
Subjective economic status Bad 33(16.8) 9.82 ± 2.46 3.00(.003)

Good 163(83.2) 8.61 ± 2.03
Monthly average wage (10,000 KRW) < 192 14(7.1) 8.93 ± 2.17 0.20(.840)

≥ 192 182(92.9) 8.81 ± 2.16
220.88 ± 29.43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lcohol No 70(35.7) 8.44 ± 2.29 -1.82(.070)

Yes 126(64.3) 9.02 ± 2.05
Smoking No 140(71.4) 8.65 ± 2.22 -1.72(.087)

Yes 56(28.6) 9.23 ± 1.92
Caffeine intake(day) < 400mg 191(97.4) 8.77 ± 2.12 -1.30(.193)*

≥ 400mg 5(2.6) 10.40 ± 2.97
Self-related health status Bad 108(55.1) 9.31 ± 2.11 3.64( < .001)

Good 88(44.9) 8.22 ± 2.06
Comorbidity None 68(34.7) 8.22 ± 1.91 -2.88(.004)

Haven 128(65.3) 9.13 ± 2.21
Physical activity Inactive ( < 600 MET) 153(78.1) 8.78 ± 2.16 -0.39(.695)

Active ( ≥  600MET) 43(21.9) 8.93 ± 2.12

*Mann-Whitney U test

(64.3%), 비흡연자가 140명(71.4%), 주당 카페인 섭취량아 400mg
을 넘는 경우는 5명(2.6%)이었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128명

(65.3%)이었으며, 신체활동량이 600MET 이상인 대상자는 43명

(21.9%)이었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주관적 건강상태(t = 3.64, 

p< .001)와 만성질환 여부(t = -2.88, p= .00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과 그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대상자의 근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아파트 경비원의 총 근무 

기간은 평균 5.07(±4.44)년이었고 5년 미만 근무자는 116명

(59.2%)이었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185명(94.4%)

으로 대부분이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6.49시간이었다. 별도

의 휴게실이 없는 경우는 135명(68.9%), 휴게시간보장에서는 휴게

시간 동안 근무지 이탈이 안되고 휴게시간 중 급한 일이 생기면 대

처해야 하는 경우가 111명(56.6%)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근무특성 

중 휴게시간보장(F = 3.56, p= .030)에 따라서만 수면의 질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피로도, 감정노동,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

수면의 질은 피로도의 4개 하위영역인 신체적 부조화(r = .36, 

p< .001), 소진(r = .41, p< .001), 정신적 피로(r = .30, p< .001), 신

경계 기능장애(r = .29, p< .001)와 감정노동(r = .39, p< .001)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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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k-related Characteristics and Sleep Quality by Work-related Characteristics (N=196)

Variables Categories n(%) or M ± SD
Sleep quality

M ± SD t/F(p)
Total duration of < 5 116 (59.2) 8.92 ± 2.06 0.83 (.407)
 service as apartment guards (years) ≥ 5 80 (40.8) 8.66 ± 2.28

5.07 ± 4.44
Shift system 24-hour shifts 185 (94.4) 8.75 ± 2.11 -1.74 (.083)

Others (12-hour shifts, only daytime work etc.) 11 (5.6) 9.91 ± 2.66
Actual hours worked (per week) 76.49 ± 12.22
Separate break room No 135 (68.9) 8.93 ± 2.03 1.06 (.290)

Yes 61 (31.1) 8.57 ± 2.40
Rest time guaranteed Can leave working area & use rest time freelya 33 (16.8) 7.97 ± 1.93 3.56 (.030) 

(a < c)†
Can’t leave working area, but possible free napping etc. b 52 (26.5) 8.77 ± 1.93
Can’t leave working area & need to cope in a hurryc 111 (56.6) 9.09 ± 2.26

†Scheffé’s test.

Table 4. Correlations of Fatigue, Emotional Labor, and Sleep Quality among participants (N=196)

Variables

Fatigue
Emotional 

Labor Sleep qualityPhysical 
Imbalance Exhaustion Mental Fatigue Nervous System 

Dysfun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Fatigue Physical imbalance 1
Exhaustion .80 ( < .001) 1
Mental Fatigue .71 ( < .001) .71 ( < .001) 1
Nervous System Dysfunction .75 ( < .001) .64 ( < .001) .63 ( < .001) 1

Emotional Labor .38 ( < .001) .39 ( < .001) .27 ( < .001) .23 (.001) 1
Sleep quality .36 ( < .001) .41 ( < .001) .30 ( < .001) .29 ( < .001) .39 ( < .001) 1

Table 5. Factors affecting Sleep Quality of Participants (N=19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67 0.79 4.63 < .001
Exhaustion Fatigue 0.27 0.07 .28 4.11 < .001
Emotional Labor 0.13 0.03 .27 4.02 < .001
Subjective economic status (bad)† 0.85 0.36 .15 2.34 .020

F = 21.56, p< .001, R2 = .25 (Adj R
2 = .24)

†Subjective economic status (reference: good)

5.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수면의 질과 관련성을 보인 

주관적 경제 상태, 만성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휴게시간보장 

여부, 피로도(신체적 부조화, 소진, 정신적 피로, 신경계 기능장애)

와 감정노동을 ‘단계 선택법’으로 투입하였다. 이 중 범주형 변수인 

주관적 경제 상태, 만성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휴게시간보장 

여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수면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 21.56, p< .001), 

소진 피로도(β = .28, p< .001)가 수면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었고, 감정노동(β = .27, p< .001), 나쁜 주관적 경제상태(β = .15, 

p= .020)순으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

정노동 수준과 소진 피로도가 높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대상

자에서 수면의 질이 낮았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0%였다

(Table 5).

본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다중 공선성 검증을 위해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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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 한계(tolerance)는 .84~.9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02~1.19로 10보다 작았다. 상태지수는 1.00~15.05으로 

30보다 작아 상호 독립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잔차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ston 값이 2.05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었으며, Shapiro-Wilk 검정을 통한 잔차의 정규성 검정에서 

p= .625로 잔차의 정규성을 만족하여 본 회귀 모형이 타당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논의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 평균점수는 8.82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7.31점[4], 제조업 남성근로

자의 4.18점[2],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6.3점[28],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7.08점[29] 보다 높아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이 타 직종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보다는 격일제 근무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평균 76.49
시간)이 긴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당 근무시간이 길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므로[1], 장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중재 방안의 마련 및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 피로도, 감정노동, 주관적 경제상태였다. 즉, 소진 피로도와 

감정노동 수준이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수면의 질이 

감소하였다. 이는 교대근무자들에게 있어 수면의 질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감정노동[3]과 피로도[3,4], 전기노인(65~74세)에게서 보고

된 경제수준[14]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 중 소진 피로도가 수면의 

질에 가장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므로, 소진 피로도 수준을 확인

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소진 피로도는 평균 1.95점으로, 

사설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소진 피로도 2.25~2.48점보

다 다소 낮았다[24]. 이는 연령과 업무 특성에서 일부 기인한 결과

로, 본 연구 대상자가 20~30대가 97.1%였던 Kim [24]의 연구 대상

자보다 고령이며, 보안업체 근무자가 아닌 아파트 경비원이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비노동자는 직무 수행 중 받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소

진을 경험하게 된다[30]. 또한, 아파트 경비원에서 감정노동은 직무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31], 이는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

이 증가할수록 소진 피로도 또한 증가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아파트 경비원에서 소진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의 감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파

트 경비원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일과 자신을 분리하는 감정적 격

리방법을 습득하며, 분노조절 훈련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자

기 표현 기법을 익히고, 이완요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9,25].

소진을 제외한 피로도 또한 수면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신체적 부조화, 정신적 피로, 신경계 기능장애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부조화는 2.17점, 정신적 피로 

2.01점, 신경계 기능장애 1.80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24]

의 신체적 부조화 2.53점, 정신적 피로 2.29점, 신경계 기능장애 

1.88점보다 각각 낮았다. 신체적 부조화 피로는 두통, 어깨의 뻣뻣

함,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16]. 오랜 시간 앉아 있기 등의 

불편한 근무 자세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두통으로 인한 피로

도가 높아지는데[32], 이러한 두통은 수면을 방해한다[33]. 또한 어

깨관절 통증은 야간에 통증을 유발하여 수면유도나 유지가 어렵고 

수면 중 체위 변경 시마다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수면장애로 이어진

다[33]. 더불어 대부분 좁은 경비초소에서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

고 수면까지 해결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조건이 신체적 부

조화 피로를 초래하여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장시간 노출되어 뇌가 

과도하게 활동한 상태인 정신적 피로 또한 수면의 질을 낮추므로

[34,35]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정신적 피로 감소를 완화시켜야 하겠

다. 수면과 자율신경계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및 신경화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율신경계가 수면 촉진 뉴런과 NRE-
M(non-rapid eye movement), REM(rapid eye movement) 수면 주

기 등을 제어하는데[36], 자율신경계의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면 수

면 시간 동안 흥분 또는 불안하게 되어 수면이 방해된다[37]. 이러

한 이유로 인해 신경계 기능장애 피로가 높은 경우 수면의 질이 낮

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로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

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16] 대부분 신체적, 정신

적인 피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38],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모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로는 교대근무로 인해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이 교란되

고 불규칙적인 수면-기상 순환(sleep-wake cycle)의 방해로 증가하

여 수면 손실로 이어진다[15].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50시

간 이상) 피로도가 높은데[16],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76.49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루 8시간) 기

준 40시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적정 근무시간만큼 일 할 수 있는 근무 체계 개선이 요

구된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중재로 계획된 사이잠(napp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7,39].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에 30분 이하의 사이잠을 자는 것이 주관적인 피로감

을 줄이고 성과, 경각심, 기분을 향상시키므로[17,39], 사이잠을 잘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과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한, 아파트 경비원 개인도 피로 완화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

고, 피로회복을 위해 쉬는 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매일 규칙

적이고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해야 한다[39]. 또한, 50세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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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12, D), 철분, 엽산 등의 부족, 빈혈 등과 관련해서도 피로

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40] 충분한 영양섭취도 필요하다.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또한 

감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감정노동 평균점수

는 25.87점(100점 만점에 59점)으로, 간호사의 감정노동 환산점수 

67점[3], 2012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관리직, 연구

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 운송업 등 다양한 직업군의 환산점수 

63.3~82.5점보다 낮았다[41]. 이는 직종 및 연구 시기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감정노동은 불면증, 수면방해 등 수면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5]. 이는 감정억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신경내분비계의 HPA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와 교감신경계를 포함하는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5],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

여 수면의 질을 악화[5,8]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

비 업무 이외에 가능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일명 

‘경비원갑질금지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2021.10)이 개정·시행

되고 있다[42]. 이와 더불어 아파트 경비원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들의 경비업무 전문성에 대한 존

중과 인식 개선[11], 입주민의 민원과 무리한 요구에 대한 응대 매

뉴얼의 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요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감정노동 완화방법을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아파

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이 낮았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기

노인의 수면의 질이 좋았던[14]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주

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소진 피로도와 감정노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를 제

공하고, 질 좋은 수면을 촉진하는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교육

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에 차이를 보인 요인은 휴게시간 보

장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여부였다.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근무지 이탈이 불가능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수면의 질이 나빴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이 있는 경우 수면장애의 위험이 낮으므로[8], 경비근로자들의 수면

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방해없이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의하면 근

무지 이탈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 

및 선행연구[10,20]의 결과처럼 아파트 경비원 대다수가 휴게시간

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비상시에 대응해야 하고, 별도의 휴

게공간도 없어 경비초소에서 쉬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직군에 속하여 근로, 휴게 및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으며 휴게시간

도 보장되지 않아 실제적인 휴게시간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실정

이다[10].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10,39]. 이를 위해 아

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게시물을 부착하

여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정해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인지하여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10],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법정 휴

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수면의 질의 낮았는데, 이는 

만성폐질환, 골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43], 노인[14], 

중국의 은퇴자[44]에서 만성질환이 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

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만성질환은 질병 그 자체로 인한 통증 및 불

편감으로 인해 수면패턴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

해 복용하는 약물 중 일부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45]. 이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도 수면의 질이 낮았

다. 이는 20~50세 남성 소방직 공무원과 제조업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46,47]. 신체건강과 수면시간

과 수면의 질은 관련성이 있고[48] 적당한 수면, 운동 및 식이는 신

체적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48],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멜라토닌 내인성 농도에 영향을 주고 

뇌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펩티드의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므로[45],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렇지만,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운동이 어려운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이나 커뮤니티 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

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대상자는 

55.1%로, 2020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보고된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50.1%[49]보다는 높았으나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고 보

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66.5%[50]보다는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만성질환 이환 여부 등과 관련되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만성질환을 가진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적극적

인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하겠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로 인한 편향을 배제하고자 전국 10개 지역

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는 제한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면의 질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4%로 높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

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의 정책적 제안과 더불어 

피로,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통합적 수면건강증진 간

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주관적인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간호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한 면에

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https://doi.org/10.12799/rcphn.2023.00220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결론

본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의 질은 낮았고, 경제적 상태

가 좋지 않고 피로 소진과 감정노동이 크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므

로, 소진 피로 및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이 등의 바람직한 건강

행위 실천을 통한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수면건강 교육 등의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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